
세상에 한 명쯤 그런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얘길 무조건 들어 주는 언니 같은 존재가!

ㆍ맞아 언니 사용법ㆍ

네가 누구여도 괜찮아.

어떤 고민이어도 괜찮아. 

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게. 

너의 말에 무조건 ‘맞아’라고 해 줄게. 

온라인 고민 상담소를 차린 아이들의 

꽁알꽁알 유쾌한 카페 운영기 

나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 주는 ‘맞아 언니’ 카페를 만든 아이들의 좌충우돌 활약을 그린 『맞아 언니 

상담소』가 비룡소에서 출간되었다. 아이들의 일상과 심리를 톡톡 튀는 문체로 그려 내는 작가 김혜정의 

신작 동화로 내가 품은 마음이 옳든 그르든 ‘맞아 맞아’ 하고 이야길 온전히 들어 주었으면 하는 아이들의 

갈증이 담겼다. 김혜정은 『하이킹 걸즈』로 2007년 제1회 블루픽션상을 수상하고, 『닌자 걸스』, 『판타스틱 

걸』에 이은 청소년소설부터 『우리들의 에그타르트』 등의 동화에 이르기까지 그만의 통통 튀는 경쾌한 감

성을 담은 다양한 작품들로 십 대의 가려운 마음을 긁어 주는 탁월한 이야기꾼이다. 

열두 살 미래는 삼남매의 둘째로 자기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족을 답답해하다가, 단짝인 은별

이와 세나와 함께 맞아 언니 카페를 만들기로 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 주기로 한 것이다. 누군가 익명으로 글을 남기면 ‘맞아 언니’들이 번갈아 공감

의 답글을 달아 준다. 카페가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가입자 수가 많아지자, 미래의 옆 반 남자아이 선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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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영입되어 운영진이 모두 네 명이 된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앞 문구점 아주머니가 누군가가 쏜 비비탄 

총 때문에 넘어져 크게 다치게 되고, 아이들은 그 범인이 바로 카페 회원이라는 정황을 알게 되며 혼란에 

빠진다. 

고민에 대한 충고나 해결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민과 생각에 무조건 공감해 주는 존재. 

작가는 아이들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며 크고 작은 사건에 부딪치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만의 

건강한 마음 소통법을 그려낸다. 맞아 언니가 된 네 아이의 서로 다른 캐릭터가 맞물리며, 오래 지낸 단짝

이지만 그 안에서 생기는 미묘한 갈등을 현실적으로 포착해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끌고 간다. 아이들만의 

모습을 공감 있게 풀어내는 ‘김혜정 식’의 알콩달콩 유쾌한 리듬이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단순한 선에 

밝은 색감을 입힌 김민준의 그림은 온라인과 휴대폰을 통해 소통하는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더욱 개성 넘

치게 보여 준다.   

●‘들어 주는 사람’이 필요한 아이들의 공감 백 퍼센트 카페 운영기  

무조건 내가 맞는다고 해 주면 안 돼? 나도 안다고. 내 말이 다 옳지는 않다는 거. 그래도 그냥 그 순간

만은 맞아, 라고 해 주면 얼마나 좋냐고!

열두 살 미래는 중학생 언니에게는 무시당하고 터울이 큰 어린 남동생에겐 무조건 져 줘야 하는 ‘낀 존

재’다. 똑같이 싸워도 부모님에게 자신만 꾸중을 들으니 억울한 마음만 쌓여 가는 가운데, 미래는 자기 마

음을 이해해 주고 무조건 얘길 들어 줄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투덜거린다. 한숨을 쉬는 미래에게 

은별이가 툭 던진 한마디, “없으면 우리가 만들지 뭐.” 그것을 계기로 미래, 은별, 세나는 곧장 ‘맞아 언니’ 

온라인 상담소를 만들게 된다.    

확연히 개성이 다른 세 명의 캐릭터는 카페를 운영해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재미난 무늬를 만들어 

낸다. 활발하고 자기 마음을 말하는 데 거침없는 미래, 커트 머리에 선머슴처럼 털털하고 공부엔 관심 없

는 은별이, 몸이 약하고 정해진 규칙은 꼭 지켜야 하는 내성적인 성격의 세나. 세 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 주는 동안 자신 안에 있는 고민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것을 밖으로 잘 꺼내 해소하는 방법 

또한 카페를 통해 깨달아 간다.   

각자의 휴대폰과 컴퓨터 안의 세계만 들여다보느라 제대로 된 소통의 부재로 많은 문제들이 빚어지는 

시대, 그것을 매개체로 또 다른 면모를 보여 주는 ‘맞아 언니’의 모습에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작고 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 아이들의 밝고 새로운 힘이 느껴진다.  

● B를 찾아라! 

    원칙을 깨고 글쓴이를 찾아 나선 ‘맞아 언니’의 고민 추적기   

맞아 언니를 만든 아이들은 카페를 운영하는 원칙들을 세운다. 그중의 하나는 절대 글을 올린 사람의 

정체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을 것. 익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누구든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힘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 앞 문구점 아줌마가 비비탄 총에 맞아 다치는 일이 생기고, 아이들은 그 범인

이 세나가 답글을 달아 준 고민 글의 글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큰 충격에 빠진 세나가 맞아 언니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하자, 나머지 아이들 또한 혼란에 빠진다.   

결국 아이들은 원칙을 깨고 ‘B’(범인)를 비밀스럽게 찾아 나서기로 한다. 미래가 뒤늦게 운영진에 합

류한 선우를 의심하는 가운데, 아이들은 B가 카페에 남긴 흔적을 추적해 가며 맞아 언니를 운영하는 자

신들의 방식이 맞았는지, 그저 타인의 고민에 무조건 맞는다고 동의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깊이 고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디 혼자 고민하지 마. 맞아 언니가 되어 줄 사람은 반드시 있어. 

-「작가의 말」 중에서

아이들은 B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글 뒤에 숨겨진, 글을 쓴 사람의 진짜 고민과 외로움을 알아 간다. 그

리고 비록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실수를 할지언정, 맞아 언니 카페가 누군가에게는 따듯하고 유일한 위

로가 되었을 거라는 걸 깨닫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냥 괜찮다고, 누구에게든 맞아 언니가 필요

하며 곁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작가의 든든한 메시지가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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